
농경문 청동기로 알아보는 청동기시대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인솔자용 안내서 이 안내서는 인솔 교사 또는 보호자를 위한 자료입니다. 

어린이가 감상활동지를 활용하여 전시품을 충분히 관찰하고,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사전 · 사후 학습 영상 추천

[국립중앙박물관×EBS] 

똑똑 문화재 박사 ‘청동검’편

한반도에서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15세기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신석기시대에도 곡물을 길러 먹었지만,

벼농사와 같은 본격적인 농경은 청동기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한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마을이 점점 커지면서

협동을 이끌어내고 갈등을 조정하는 지배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청동기, 농경, 지배자’는 청동기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청동은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금속입니다.

구리와 주석을 일정한 비율로 녹여 청동기를 만드는 과정에는 

매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동기는 매우 귀하게 여겨져 지배자 등 일부 계층만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청동이라는 이름에는 ‘푸른색 구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갓 만들어진 청동기는 광택이 나는 금색에 가깝습니다.

반짝이는 청동기를 사용하는 지배자의 모습은

매우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농경문 청동기
1969년 8월, 국립중앙박물관은 28,000원에 작은 청동기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보존을 위해 녹을 제거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면에는 나뭇가지 위의 새, 뒷면에는 머리 위에 긴 깃털 같은 것을 꽂고 발가벗은 채로 밭을 가는 남자, 

괭이를 치켜든 사람, 항아리에 무언가를 담고 있는 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밭을 가꾸어 수확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청동기 윗부분의 구멍에는 끈을 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끈을 꿴 청동기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지배자의 옷이나 신성한 곳에 매달았을 것입니다.

농경문 청동기에는 청동기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서, ‘청동기, 농경, 지배자’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활동

어린이가 전시품을 자세히 관찰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세요.

○ 농경문 청동기에 표현된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사라진 부분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 있었을까요?

○ 방패 모양 청동기와 농경문 청동기의 윗부분에 뚫려있는 구멍을 찾아보세요. 

각각 몇 개인가요? 왜 구멍이 뚫려있을까요?

○ 청동 방울의 모양을 서로 비교해 보세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앞면] [뒷면]

항아리에 무언가를
담고있는 여자

농기구(딱비)로
밭을 가는 남자

괭이를 치켜든 사람

나뭇가지 위의 새



예시 답안

① 구리

② 농기구(따비)로 밭을 갈고

③ 항아리

④ 농경문

⑤ 지배자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끈을 달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었어요.

* 어린이가 농경문 청동기를 자세히 관찰하고, 감상활동지 아랫부분의

[더 알아봐요!]를 참고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방패형 동기
(방패 모양 청동기)

청동 방울

방패형 동기는 대전 괴정동 돌무지널무덤에서 한국식동검, 거친무늬 거울, 덧띠토기 등과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앞면에는 가운데와 가장자리를 따라 점줄무늬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무늬

가 없습니다. 윗부분의 네모난 구멍에는 끈을 달아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청동 방울은 논산 훈련소 인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포탄 모양의 간두령 2점, 8개의 방울

이 달린 팔주령 2점, 청동 봉 양쪽에 방울이 달린 쌍두령 2점과 긴 봉을 X자 모양으로 구부

린 조합식 쌍두령 1점으로 모두 7점입니다. 

방울은 오래전부터 종교 의식에서 다양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물건으로 

여겼기 때문에 무덤에 껴묻거리로 넣기도 했습니다.

청동기에 숨겨진 무늬를 찾아보세요. 청동기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1969년 8월, 국립중앙박물관은 작은 청동기 하나를 샀어요.

이 청동기는 심하게 녹슬어 있었어요.

청동기의 녹을 없애 숨겨진 무늬를 찾아 주세요.

전시실에서 농경문 청동기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청동기를 만드는 재료는 무엇인가요? 
 + 활동지 아랫부분의 [더 알아봐요!]에 힌트가 있어요.

청동기시대 지배자는 청동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청동기시대 지배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반짝반짝 빛을 내뿜는 청동기로 자신의 모습을 꾸몄어요.

농경문 청동기 윗부분의 구멍에는 끈을 꿰어 매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전시실에서 다양한 청동기를 살펴보고, 스티커를 붙여 
지배자를 꾸며주세요.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하늘에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더 알아봐요!

농경문 청동기
기원전 4~3세기

길이 13.5cm

보물

주석청동

청동기 윗부분에 왜 6개의 구멍이 있을까요?
+ 활동지 아랫부분의 [더 알아봐요!]에 힌트가 있어요.

청동은 처음부터 푸른색이었을까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금속이에요. 

청동이라는 이름에는 ‘푸른색의 구리’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푸른색은  아니었어요. 

갓 만들어진 청동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을 띠어요.

머리에 긴 깃털을 꽂은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에

무언가를 담고 있어요.

농기구인 괭이를
치켜든 사람이 있어요.

청동기에 어떤 장면이 표현되어 있나요?

밭을 가꾸어 수확하기까지의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 청동기의 이름이                                             청동기이지요.

청동거울(복제품)

방패형 동기 
기원전 4~3세기

길이 15.9㎝ 

청동 방울 
기원전 3~2세기

지름 12.5㎝(왼쪽 팔주령)

국보


